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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온라인 추모관

번호 추모의 글 등록자 등록일

17 더 나은 세상을 살기위해서는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김OO 2023-12-25

16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하고 갑니다.

주OO 2023-12-21

15

매년 시월이면 가을 속 아름다운 풍경에 매혹 될 무렵 상처 투성이 여수 지역민의 이
사건 기억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묘소 참배도 하지만 여수 지역민도 많이 참여 해
서 역사의 상처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단체에서도 지역민에
게 더욱 독려하고 시에서도 인권 문학상도 제정하고 해서 그 분들의 넋을 후손들이
위로했으면 합니다.

서OO 2023-11-03

14
우리 가까이에 정부 독재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이들이 더이상
외면받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온세상에 알리고 보상을 받길 기원합니다.

진OO 2023-10-30

13
우리 가까이에 정부 독재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이들이 더이상
외면받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온세상에 알리고 보상을 받길 기원합니다.

진OO 2023-10-30

12

왜곡되고 가리워 지고 숨겨진 진실 이제는 어둠을 걷어 찾아내고 바로잡아야 한다.
울음소리 조차도 죄가되어 묻어버린 아픔 이제는 마음껏 슬퍼하고 소리내어 울어야
한다. 오랜세월 잠들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들 이제는 편히 쉬게 하여야 한다. 억압과
항쟁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온 역사 이제는 사죄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상생해야 한
다.

김OO 2023-10-17

11

어렷을 적 부모님으로부터 구전으로 전해들은 죽창으로 죽음을 당했던 끔찍한 사건
이 '여순사건'의 실체임을 알고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 전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영
령에 위로와 함께 조문을 보냅니다. 그 분들은 친구의 부모일 수 있는 끔찍한 희생양
이 된 넋을 지금이나마 이렇게 위로하오니, 부디 저승에서는 억울한 죽음이 없으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비록 이러한 문구로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무고한 학
살에 의한 죽음으로 밝혀진 만큼 편하게 고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이OO 2023-10-16

10

아직도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
포의 학살을 거부했던 이들은 반란군이라 지칭하는 것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빨
갱이로 몰아 죽였던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국가가 벌인 추악하고
더러운 친일의 역사를 반성하는 것, 그러한 폭력과 독재시절에 '반란'으로 규정되버린 유OO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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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10 더러운 친일의 역사를 반성하는 것, 그러한 폭력과 독재시절에 '반란'으로 규정되버린
억울한 '여순항쟁'의 시민들과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을 기억하는 것이 '여순사건'
아니 '여순항쟁'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그들의 희생을 욕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유OO 2023-06-05

9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좌익세력들의 반란으로 잔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공산국가를 지향하던 좌익세력들의 반
란에 목숨바쳐 진압하셨던 경찰, 군인 분들을 추모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자유는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셨던 그 모든 분들의 피로 만들어졌으며 우리
가 누리는 모든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공산
화 시키려고 파고드는 자들로부터 경각심을 가지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
다!

이OO 2023-01-30

8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와중에 피해입으신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
을 거쳐 소련과 북한의 공산국가 통일을 막을 수 있었고 온통 붉게 물든 유라시아에
서 유일하게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승만 대통령님 덕분에 세울 수 있
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듯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많은
분들이 피흘려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OO 2022-10-21

7 이념 대립으로 무고한 희생을 당하신 제주, 여수, 순천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김OO 2022-10-19

6
추모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었으니 진상규명이 잘되고
추모공원건립도 잘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박OO 2022-01-24

5
제주4.3공원처럼 여수에도 하루빨리 여순사건추모공원이 건립되길 바라며 영화'동
백'도 꼭 관람하겠습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김OO 2021-10-21

4 추모합니다. 여순10.19특별법통과 이후 사후조치가 잘 되길 바랍니다. 곽OO 2021-10-19

3 안녕하세요 여순사건으로 인해 많은 선배님들 추모드리겠습니다. 홍OO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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